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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」제9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○ (일시/장소) ’20.5.15.(금) 15:00~17:30 / JST제물포스마트타운(13층)

○ (참석위원) 위원 13명 중 9명 참석

 배석(2) : 사회적경제과장,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위원회담당

○ (주요내용)

-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보고·논의

- 포스트 코로나 대비, 사회적경제 분야 대응방안 논의 등

□ 주요 논의 내용 

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

○ (금융지원) 중기부(市청년정책과)의 스타트업 모태펀드 중 소셜벤처,

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(유○○ 위원)

○ (공공구매) 부서장 성과지표 반영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

기반은 마련, 다양한 마케팅 전략 고민 필요

- (인천형 상사) 대구·경북 무한상사처럼 제품을 마케팅, 판매하는 

전담조직 신설 필요(위원장)

⇒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‘인천형 종합상사’를 계획중(간사)

- (서비스몰) 상품 정보제공, 검색·채팅 가능한 공공구매 폐쇄몰로,

구매자에게 접근용이한 온라인 판매장 준비중(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)

- (더담지)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·용역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홍보·

마케팅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 수행(사회적경제과장)

- (스타트업) 마케팅 전문 사회적기업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(유○○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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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적경제분야 대응방안

○ (지역공동체·재가돌봄 일자리)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여, 재가돌봄 

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(한○○ 위원, 위원장)

-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맞벌이 육아 가중 및 돌봄공백 발생, 새로운

유형의 일자리 개발 필요(일자리와 복지 연계)

ex. 방과후 강사 등 코로나 피해업종 → 재가돌봄 서비스 인력으로 활용

- 다만, 복지차원의 돌봄시장이 확대될 경우 돌봄서비스를 주업종

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오히려 위축될 우려(사회적경제과장)

○ (성장인프라 확충)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을 

발굴·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 우선(유○○ 교수)

ex. 상상플랫폼 인프라 공간, 컨텐츠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, 펀드 조성 등

○ (제도·시스템) 온라인 총회 등이 가능토록 제도 완화, 지역별로  

양방향 소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(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)

○ (공모사업) 코로나19 관련 사회문제 해결,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 

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필요(간사)

⇒ 현재 ‘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’ 심사 단계(사회적경제과장)

○ (기타의견)

-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(위원장)

ex. 소독청소(사회적기업) → 방역으로 확장

- 사회집단 소규모화에 따른 제도·정책적 접근 필요(심○○ 위원)

- 신뢰관계에서 생산-소비를 이어주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(이○○ 위원)

⇒ 주민자치회가 마을 플랫폼의 역할,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

-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 간 연결고리 장치 및 지역을 디자인하는  

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(이○○ 위원)

-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필요(박○○ 위원)

□ 향후 계획

○ 일자리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 : 6~7월중 (기존 6.2일→연기)

○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: 6월중


